엘리펀트스페이스, ‘천재와 광기 사이’를 조명한 예술 다큐멘터리 <아트 앤 마인드> 5월 9일 개봉!
· 홍대 복합문화공간 엘리펀트스페이스 필름앤무빙이미지, 특별상영작으로 국내 첫 상영!
· 예술과 사회를 영상을 담는 프랑스 감독 아멜리 라발렉의 신작, 4월 25일부터 티켓팅 오픈!
· 세계 유수의 박물관 큐레이터를 비롯하여 과학, 정신의학 전문가 등의 인터뷰로 구성한 예술 다큐멘터리

엘리펀트스페이스는 예술가의 천재성과 광기 사이를 그려낸 영화 <아트 앤 마인드>를 5월 9일(목)부터 5월 18일(일)까지 엘리펀트스페이스 큐리어스큐브를 통해 상영한다. 

프랑스 감독 아멜리 라발렉의 신작 영화 <아트 앤 마인드>(2019)는 예술가들의 천재성과 광기 사이를 뒤섞은 환상의 세계를 조명한다. 미술사에서 광기의 주제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광기는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영화 <아트 앤 마인드>에서는 선구적으로 환상의 세계를 개척해낸 대가들과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예술가의 잠재의식을 탐구한다. 

영화는 중세시대 작품부터 현대 예술 작품까지 시간을 총망라한다. 그중에서도 15세기 플랑드르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와 피터 브뤼겔의 종말론적인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한다. 또한 감독은 지속적인 환청에 시달려야 했던 프란시스코 고야, 유년 시절부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였던 에드바르 뭉크,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잘라낸 빈센트 반 고흐 등 그 외 수많은 예술가의 작품들을 주제와의 연결을 시도한다.

아멜리 감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터뷰한다. 미술관・박물관의 큐레이터는 물론이거니와 뇌과학자,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통해 내면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 예술가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한다. 실제로 18세기 말 낭만주의 화가들은 무의식 출현에 깊은 영감을 받고, 꿈의 숨겨진 영역과 상상을 예술 작품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탄생한 심리학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영화는 아돌프 울플리의 대표작부터 45개에 달하는 작품과 조현병에 걸린 자화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브라이언 찬리, 그리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여러 아웃사이더 예술가들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롭다.

영화는 4월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예매가 가능하다. 5월 9일 개봉을 시작으로 5월 18일까지 엘리펀트스페이스에서 단독 상영한다. 

[bookmark: _GoBack]제휴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멤버쉽 회원은 20%할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엘리펀트스페이스(https://www.elespace.i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화문의 : 엘리펀트스페이스 담당자 신유림 02-332-4594엘리펀트스페이스 개요
엘리펀트스페이스는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영감이 있는 문화공간이다. 엘리펀트스페이스는 문화예술 아카이브와 뮤지엄 컬렉션을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추어 선 무엇이 아니라, 늘 흐르고 움직이는 영감의 시작으로 대한다. 형식과 형식의 경계에서 공연, 전시, 퍼포먼스, 스크리닝, 강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큐리어스큐브에서 멀리 있을 것 같은 내일의 문화경험을 만날 수 있다.

관련링크
엘리펀트스페이스 홈페이지: www.elespace.io

사진설명
사진1 에드바르 뭉크, <절규>, 1893, 마분지에 유채, 73.5 × 91 cm,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
사진 2 빈센트 반 고흐,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1899, 캔버스에 유채, 60 cm × 49 cm, 영국 런던 코톨드 갤러리
사진3 살바도르 달리, <나르키소스의 변형>, 1937, 캔버스에 유채, 51.1x78.1cm,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언론문의처
엘리펀트스페이스 
전시운영팀 
신유림 
02-332-4594 
info.elespa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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